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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북한 정세 브리핑과 더불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을 눈

여겨봐야 할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1년 상반기 중요

포인트는 무엇이었고 하반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논의

하고자 합니다. 

북한을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상황의 주된 

관리자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우리

에게 주어진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2021년을 어떤 좌표로 봐야 하는지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17년은 

위기, 2018년은 희망의 한 해 였습니다. 분단의 역사에서 주목할만한 

변화가 2018년에 일어났습니다. 2019년은 하노이 노딜 이후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왔던 인내의 한 해였습니다. 2020년에는 남북한 관계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실행에 옮기기 어려

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21년을 맞았고 상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과정과 공동선언문은 한국과 미국 두 동맹국이 

북한과 한반도를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고 접근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북한에 대한 대화, 협력, 관여를

지지하겠다’는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관여는 

단순한 보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틀 속에 북한을 묶어두는 

전략이 관여 전략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이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북미 양자회담을 해왔던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관여를 미국이 지지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책적 협조, 정책적 조정에 의한 공동관여가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인내하며 기다렸던 

2019년, 혹은 2020년과는 다른 역할과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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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 독자적인 

역할을 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사후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을 설득해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2021년은 2018년과 같이 완벽

하게 희망을 가동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부분적 재가동이 가능한 

구조에 놓였다는 것, 앞으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연속성의 

동력을 유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올해 주어진 목표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현재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구조로 보입니다.

결기는 대단해 보이는데, 과연 조건과 능력이 결기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건설적인 대화,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